
대림산업, 석유화학 매출 4039억원
2003년 주택경기 부진으로 건설부문 위축 … 매출 3조3490억원 목표

대림산업이 2003년 <가치중시 경영>, <사업경쟁력 제고>, <정도 경영>이란 방침 아래 수주 4조2000억원,

매출 3조3490억원을 목표로 정했다.

2003년에만 매출 3조3490억원, 경상이익 2560억원, 영업이익 1840억원, 순이익 1790억원의 경영 실적을 거둔

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002년 활황을 보였던 주택경기가 2003년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건설 부문 위축이 우려되지만

2002년말 시공사 선정 등 계약대기 공사를 제외한 전체 수주잔량이 7조4033억원으로 토목 42%, 주택 31%, 건

축 8%, 플랜트 19%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OC 사업 등 수익성이 양호한 공사에서 큰 폭의 매출증대가 전망되고, 석유화학 부문의 경기회복도 가

시화될 것으로 보여 2003년 상당한 경영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어 대림산업은 2005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매출 4조5490억원, 영업이익 3090억

원, 경상이익 4320억원, 순이익 3010억원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주택부문의 비중을 다소 완화하고 중장기 안정적인 이익기반 구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에

너지·환경 시설, 고속철도, SOC 사업 등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사업 분야의 진출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다.

한편, 2002년 대림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2001년 대비 273% 증가한 1183억원, 매출액은 5.4% 증가한 2조

6521억원, 경상이익은 131% 증가한 187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석유화학 사업부의 실적은 매출 4039억원, 경상이익 608억원으로, 건설 및 플랜트 사업실적은 매출이 39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에는 전체 매출 2조5164억원, 영업이익 1258억원, 경상이익 809억원, 순이익 318억원에 수주 2조8485

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차입금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해 2002년 말 2862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2001년

말 95.4% 보다 7.6% 감소한 87.8%를 기록해 우량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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